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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내비 ‘해양교통안전 라디오’
이달부터 정식 서비스 시행한다

- 매일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“해양교통종합정보 플랫폼” 역할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(이하 ‘바다내비’)을

활용하여 연안선박에 ｢해양교통안전 라디오｣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.

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

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(주 2→5일)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

하게 구성하는 한편, 방송시간이 되면 방송내용이 자동 재생되도록 하였다.

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주로

바다 날씨와 해양사고예방 등 최신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고, 선원 안전·

복지 증진 정보와 해양사고 속보, 재난상황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.

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달부터는 매일(월~일) 오전 10시, 오후 5시

두 차례 정기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, 해양사고 등 돌발교통정보는 수시로

제공한다. 이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바다내비 앱과 선박 단말기를

통해 청취할 수 있고,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

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연계·제공하는 해양교통종합

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”라며, “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

듣기 위해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도 마련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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